
 
 
 

 
 

보도자료 

2022 년 9 월 22 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AR 체험 포토존! 

그 시절, 영화 속 홍콩을 다시 만나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 
 

2022 년 9 월 24 일(토)~10 월 3 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의 작품 사진. (위) 란콰이펑 (아래) 빙실 제공=홍콩경제무역대표부> 

 



 
 
 

 
 

그 시절, 영화 속 홍콩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홍콩의 모든 것을 담아낸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이 1980~90 년대를 풍미한 홍콩 영화를 연상시키며 뜨거운 기대감을 전했다. 

 

오는 24 일 서울 코엑스에서 베일을 벗는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이하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가 

1980~90 년대 홍콩 영화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미니어처 작가들이 

참여한 약 40 개의 미니어처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홍콩 관련 미니어처 전시회이자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들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  

 

홍콩 특유의 레트로적인 감성과 경이로운 장인 정신이 만난 '홍콩 미니어처 전시'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홍콩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 그 자체로 탄생했다. 공개된 작품들은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미니어처들로, 실제 홍콩 현지를 사실적으로 축소하여 익숙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 란콰이펑, <중경삼림> 속 홍콩의 핫스팟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 금성무와 양조위가 출연하여 한국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은 영화 <중경삼림>(1995). 

빠르게 흔들리며 지나치는 홍콩의 길거리가 인상적인 오프닝 장면을 시작으로,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홍콩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인공 금성무가 홍콩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파인애플 통조림을 먹는 장면은 지금까지 꾸준히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한 란콰이펑은 홍콩의 맛집, 클럽, 바들이 위치한 핫스팟이다. 홍콩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셀럽 등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란콰이펑은 활기찬 분위기와 수많은 인파들로 매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중경삼림> 속 네 주인공들이 스쳐 지나간 란콰이펑은 전시회에서 축제의 한 장면처럼 새로이 태어났다. 

란콰이펑의 골목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풍경이 홍콩의 뜨거운 밤을 전하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특히 해당 작품은 3D 기술을 활용하여 인물 별로 독특한 표정과 움직임을 묘사하여 

놀라움을 자아낸다.  

 

- 빙실, <신불료정> 속 홍콩의 레트로 카페  

얇은 실크 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밀크티, 계란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의 홍콩식 와플 등 한국 여행객들이 꼭 

방문하는 홍콩식 카페 '빙실'은 홍콩을 대표하는 차 문화다. 홍콩 특유의 레트로한 분위기가 압권인 ‘빙실'은 홍콩 

영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4 년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등을 

받은 영화 <신불료정>(1995)을 비롯하여 <PTU>(2003), <어둠 속의 이야기: 미리야 (迷離夜)>(2013)까지 현 

시대의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빙실'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해당 영화들의 촬영지는 홍콩 내에 

위치한 수많은 '빙실' 중 몽콕에 위치한 차이나 카페(China Cafe)로, 1964 년 오픈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수많은 홍콩 영화 팬들이 순례하는 명소 중 하나였던 이곳은 안타깝게도 지난 2019 년 12 월 문을 닫았지만 

미니어처 작품을 통해 과거 스크린 속 카페의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많은 영화가 촬영된 2 층 공간을 

섬세하게 재현해낸 작품은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도 회전이 가능하며, 계산대 위 동전 자국까지도 보이도록 

연출되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는 홍콩 영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배우, 이소룡이 

등장해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더한다.  

 

 

 



 
 
 

 
 

-쿤통 거리와 유만스퀘어, <타락천사> 속 과거의 번화가  

과거 구룡반도의 동쪽 쿤통에는 시그니처로 여겨지던 건물, 유만스퀘어가 자리잡았다.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허물어진 유만스퀘어와 쿤통의 중심가는 홍콩 영화의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은 곳으로,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배우 여명의 영화 <타락천사>(1995)에서 재개발 전 홍콩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쿤통의 

길거리를 만날 수 있다. 현재는 고층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자리한 쿤통 거리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만스퀘어가 

그립다면,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를 통해 과거 영화 속 풍경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쿤통 중심가의 유만 

스퀘어, 위화 건물, 보성 극장 등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작품은 홍콩을 상징하는 네온 사인과 신호등, 여러 상가와 

노점상들이 더해져 과거 홍콩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는 이들을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특히 영화관 전광판에는 

홍콩 배우 유덕화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 홍콩을 사랑하는 관람객들에게 반가움을 전한다. 또한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만든 불꽃놀이와 우주선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관 전광판의 주인공이 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 홍콩의 거리, <첨밀밀> 속 다채로운 도심 

우리의 귀에 익숙한 OST 의 영화 <첨밀밀>(1997)과 대표적인 홍콩 영화 <무간도>(2002) 시리즈에는 다채로운 

홍콩의 거리가 담겼다. 길을 따라 늘어진 여러 가게들의 표지판과 화려한 네온사인, 도시를 운행하는 2 층 버스 

등 홍콩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도심 속 요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에서는 홍콩의 길거리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영화 속 한 장면을 포착했다. 미니어처 작품으로 탄생한 

홍콩의 거리는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여 만들어낸 분위기는 물론 때때로 <무간도> 속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길거리를, 현실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첨밀밀>의 복잡하지만 외로운 도심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 타이오 수상마을, <열혈남아> 속 그림 같은 풍경 

90 년대 대표 감성 로맨스 홍콩 영화이자 여명과 장만옥의 안타까운 사랑을 담은 <열혈남아>(1988)에서는 

타이오 수상마을이 주요한 촬영지로 등장한다. 홍콩에서 페리를 타고 약 1 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란타우섬의 

타이오 수상마을은 일명 '홍콩의 베니스'로 알려져 있다. <열혈남아> 속 장만옥은 타이오 수상마을의 식당 딸로, 

영화는 실제 타이오 수상마을의 선착장 등에서 주요한 장면들이 촬영되어 영화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타이오 수상마을의 대표적인 풍경을 미니어처 작품으로 재현해냈다. 

해안을 따라 나무와 돌 위에 세워져 있는 독특한 수상 가옥의 모습과 수면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제작된 

이미지는 마치 실제 타이오 수상마을을 현실처럼 탄생시켜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번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는 홍콩의 소중한 전통, 독특한 문화, 도시 경관 및 일상생활 등을 정교하게 재현해 

냈다. ‘일상(Daily Life)’, ‘전통(Traditions)’, ‘도시 풍경(Cityscape)’, ‘해상 경관(Harbour and Bay)’ 4 가지 주제로, 홍콩 

미니어처 작가들이 제작한 40 여 작품들이 소개된다. 전시는 오는 10 월 3 일까지 코엑스 1 층 동문 로비, Sector 

D 에서 열린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란콰이펑. 제공=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빙실. 제공=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유만 스퀘어. 제공=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홍콩의 거리. 제공=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타이오 수상마을. 제공=홍콩경제무역대표부> 

 

 

 

 

 

 

 

 



 
 
 

 
 

■ 전시 개요 

 
 
■ 현장 이벤트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 Ⅹ 캐세이퍼시픽항공 인증샷 이벤트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장에서 인증샷 찍고 공유하면 캐세이퍼시픽 홍콩 왕복 항공권 당첨의 기회가! 

 

※ 자세한 내용은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및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공식 인스타그램(@hkgreetskorea) 

참조 

 

전시명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 

전시 일시 

2022 년 9 월 24 일(토) ~ 10 월 3 일(월) 

10:00 ~ 20:00 

(*9.24.(토) 16:00 부터 입장 가능) 

전시 장소 코엑스 1 층 동문 로비, Sector D 

전시 관람료 무료 

전시 작품 

빅토리아 하버를 비롯하여 홍콩을 대표하는 명소와 소중한 전통, 독특한 문화 및 

일상의 풍경을 담은 미니어처 작품 총 40 점 

*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로 작품 모두 국내 최초 공개 

부대 행사 

미니어처 제작 시연회 

9.24.(토) 16:00 

9.25.(일), 10.1.(토), 10.2.(일), 10.3.(월) 14:00, 16:00 

* 총 9 세션 진행 (세션당 1 시간) 

주최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홍콩경제무역대표부) 

후원 홍콩관광청 한국지사, 캐세이퍼시픽항공 

문의 전시회 운영사 ㈜시월 02-323-4503 / hkminiature@siwall.co.kr  

홈페이지 https://www.hketotyo.gov.hk/korea/kr/miniature2022/ 

mailto:hkminiature@siwall.co.kr
https://www.hketotyo.gov.hk/korea/kr/miniature2022/

